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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공공재개발 최초로 신설1구역에 토지 등
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이주 상담을 위한 이주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
9일 밝혔다.

□ 신설1구역은 신설동 일대 트리플역세권 입지로, 지난해 3월 공공
재개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한 곳이다. 지상 24층, 지하 2층
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가 들어서며, 이달 말 분양공고가 시행될
예정이다. ‘27년 4월 착공 및 ’29년 11월 입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.

ㅇ 신설1 이주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며 토지 등 소유자
대상으로 보상, 이주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 상담뿐만 아니라,
세무· 회계 자문, 분담금 산정 기준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ㅇ 또한, LH는 센터를 통해 오는 7월 이주 개시 후 구역 내 안전ㆍ

공가관리, 고령자 방문 서비스 등을 실시해 빈집 발생에 따른 안전
문제를 관리하고, 안전한 이주를 도울 예정이다.

ㅇ 이주지원센터는 신설동 98-22번지 미영빌딩 2층에 마련됐으며, 평일
9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. 별도 사전 신청없이 방문할 수 있다.

□ LH 관계자는 “주민 이주가 사업 속도를 결정하는 만큼 주민과의
소통 창구이자 원활한 이주를 도울 수 있는 이주지원센터를 마련
했다”라며 “신설1구역이 공공재개발의 성공 사례이자 지역 랜드
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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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신설1구역에 

공공재개발 최초 이주지원센터 개소 
 - 사업 추진 관련 토지 등 소유자 의견 수렴 및 이주 상담 등 시행 

 - 신속한 이주를 통한 사업 추진 탄력 기대...27년 이주 완료 및 착공 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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